
‘민중’을 발견하기까지

을  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 바깥물이 들었는데 그것은 이북이나 이 

남이나 마찬가지예요. 나 는  공 산 세력도 있 고 ，자본주의세력도 있고 

그리고 그  두  세력 외에 우리 민족의 정 말  주체세력이 있다는 전제 

밑에서 ‘민 중 ’을 추구하고 있는 것 입니다. 다시 말 하 면 ，이미 존재하 

고  있는 민중을 우리가 규명해보자는 것 이 지 요 . 민중은 민중신학이 

발견한 언어가 아 니 고 ，또  우연히 나 온  것 도  아 니 고 ，한국의 분단상 

황에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성립된 언어라고 생각해요. 그런 의미 

에서 민중신학도 민족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탄생한 신 학 이 고 ，이 

신학의 종당의 목적도 민족통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 

니다.

B  말씀을 듣 는  중에 시간이 어지간히 흘렀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 

로 ，선생님께서 앞으로의 삶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신 것 을  좀  소개해 

주십시오.

한 국  그리스도인의 과제

0 내가 뼈에 사무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돌  

아와야 한다는 것 입니다.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국인이어야 합니 

다 . 속속들이 서구화된 것 ，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

서구적인 기술문명사회로 되 어가겠지요. 정 신 세 계 마 저 도 ，사고의 패 

턴 ,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마저도 모 두  서 구 화돼가고 있는 이것과 

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 인 가 ? 서구화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 그리스 

도 교 였 고 ，신 학  자체가 너무나도 서구적 사고와 전통에 맹종하고 있 

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 있을 까 ? 전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하 

면 우리 한국 민중의 그 리 스도교로 갱신할 수 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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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는  이런 큰  과제 앞에서 신 학 은  학문으로서의 신 학 ，상아탑의 신 

학에 머무르면 안 되 고  민중현장에서 하는 신 학 ，운동으로서의 신학 

이 되지 않으면 안 된 다 고  생각합니다. 운동으로서의 신 학 도  아직은 

슬로건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신학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전유물 

에서 해방되어 평신도들의 손에 주 어 지 고 ，그들의 나날의 삶에 방향 

을  제 시 하 며 ，목회현장에서 힘 을  발 휘 하 는  살 아  움직이는 신학이 되 

어야 한다고 생 각 합니다. 그 러 한  신학운동의 비 전 을  내 가  혼자서 다 

생각할 수 는  없지요. 이것은 한 국  그리스도인 모두의 과제입니다. 앞 

으 로  한국의 그 리 스도교가 어떤 모 델 을  제시해서 제 洲 1계의 그 리 스  

도 교 ，나 아 가  세계의 그 리 스도교가 본 받 을  수  있는 신학운동의 모 델 ， 

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귀감을 만 드 는  일, 이것이 한 국  신 학 과  교회의 

과제라고 생각합니다.


